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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녹화 강의 및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전환된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B대학 신입생 170명을 대상으로 학습감
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긍정의 감정과 부정
의 감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수업에서, 부정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더 
높았다. 둘째,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 < .01), 수준과 
무관하게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에서 높았고, 부정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수업에서 더 높았다. 셋째, 신입생들의 전공에 따
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은 긍정의 감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
회계열 학생보다 동영상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
습 감정은 부정의 감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온라인 수업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이 남학생의 
부정 감정보다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및 교육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키워드 :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 녹화 강의, 실시간 화상 수업, 학습 감정, 교양영어, 대학 신입생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academic emotions of university freshmen depending on the type of online 
class(pre-recorded lecture vs. real time online class) that they took during the COVID-19 lockdown. 170 
freshm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the ‘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AEQ)’, and the statis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felt higher positive emotions for 
pre-recorded lecture than for real time online class, and higher negative emotions for real time online class 
than for pre-recorded lecture(p < .01). Second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English 
level(p < .01). Third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their majors(p < .01).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 engineering felt higher positive emotions than those in humanities & social studies in 
pre-recorded lecture class. Fourthly, participants felt different emotions depending on gender(p < .01). Female 
students felt higher negative emotions than male students. Finally,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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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COVID-19) 팬데믹 상황이 몰고 온 사회전반

에 걸친 급격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첨예하게 다가왔
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로 국내 대학은 
지난 이 년 간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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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에도 교육방식이 예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했던 학습자들의  학습 감정을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학습 동기를 추동하고 학습 성
과에도 깊이 관여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1]. 

‘학습 감정(academic emotions)’는 심리교육학자인 
R. Pekru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R. Pekrun은 학습과 
성취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동료들
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과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감
정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학습감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다[2]. AEQ
는 크게 긍정의 감정(positive emotions)과 부정의 감정
(negative emotions)의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컨
대, 긍정의 감정에는 즐거움(enjoyment), 희망(hope), 자
부심(pride), 안도감(relief) 같은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는 
분노(anger), 불안(anxiety), 창피함(shame), 절망
(hopelessness), 지루함(boredom) 등과 같은 감정이 놓
인다. AEQ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
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고, 이 감정이 학습자들의 인지
와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의 결과 및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심리학에서 시작된 학습감
정 연구는 이후 다른 학문 영역으로 확산되어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김은지와 양명희(2011)[3]는 서
울과 지방소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감정을 조
사하여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강북 간, 그리고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도 학습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구
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감정은 긍정적인 감정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방보다 서울이, 강북보
다 강남지역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신나민과 박종향(2019)[4]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수업시간에 주로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와 이 감정이 성별과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쾌한 감정보다는 불쾌한 감
정이 유의하게 높았고, 성별과 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
자연계열의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습 감정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선과 박옥희(2019)[1]는 서로 다른 지방에 소
재하는 4년제 대학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신입생들

의 학습 감정을 조사한 다음, 부정의 감정과 긍정의 감정
이 높은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두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은 부정
의 감정보다 긍정의 감정이 높았다. 또한 두 대학 간, 계
열 간 학습 감정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옥희(2021)[5]는 광역시 
소재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수업에서 수준
별로 진행된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의 팀티칭수업에서 의
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습 감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상급반 학생이 초․중급반 학생들보다 부정의 감정이 유의
하게 높았고, 내국인 교수 수업보다 원어민 교수 수업에
서 긍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사소통활동 유형
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조사[6-8], 대면과 비대면 
수업 만족도 비교[9], 교수자와 학습자 인식 비교[10] 등 
설문조사 및 면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교양 영
어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감정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교양 
영어 수업에서 두 종류의 온라인 수업 유형: 녹화 강의
(pre-recorded lecture)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real 
time class)을 경험한 대학 신입생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들의 영어 학습 감정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

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다
를 것이다. 

연구 가설 2. 영어 수준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
간 화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
어 학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3. 전공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
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
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4. 성별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
상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
습 감정이 다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B사립대학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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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어 수업을 두 학기 수강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B대학은 2학점 교양영어 수업을 1학기와 2학기에 교
양필수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 초에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초급
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
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봄 학기 교양영어수업은 전
면 녹화 강의로,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실시된 설문에 응한 345명의 수강생 중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 모두 연구자의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고, 응답이 성
실하게 이루어진 170명의 자료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 설문 양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하였고, 설문 기간은 1학
기는 2020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학기는 11
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일 주일씩 진행되었다. 

2.2 연구도구 
신입생들의 학습감정을 측정할 도구로 Pekrun 외

(2002)[2]가 개발한 학습감정검사지(AEQ)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이 느끼는 감정
어 채취를 위해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각각 온라인 수업
에 대한 좋은 감정, 느낌, 기분과 나쁜 감정, 느낌, 기분 등
을 생각나는 대로 각각 5개 이상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였
다. 이는 신나민과 박종향(2019)이 지적한대로 같은 상황
에서 경험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어휘가 문화마
다 다르기 때문이다[4]. 이렇게 모아진 1차 자료를 박인조
와 민경환(2005)[11]이 추출한 한국어의 대표적인 감정
단어 목록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따분하다’, 
‘지겹다’, ‘시간이 안 간다’등의 표현은 ’지루하다‘의 감정
어로 묶었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긍정의 감정어 상위 5개
는 ‘편하다(comfortable)’, ‘편리하다(convenient)’, ‘재
미있다(fun)’, ‘만족스럽다(satisfied)’, ‘활기차다(alive)’
였고, 부정의 감정 상위 5개는 ‘지루하다(boring)’, ‘귀찮
다(annoying)’, ‘피곤하다(tired)’, ‘긴장된다(nervous)’, 
‘게을러진다(lazy)’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학습 감정 검사지(AEQ)는 
긍정의 감정 5문항과 부정의 감정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7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도구는 SPSS 19.0 

버전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

석하였다. 두 가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긍
정과 부정의 학습 감정의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어 수준별, 전공별, 성별 간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은 일반 선형 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Table 1은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으

로 알아본 결과이다. 영어 수준별로는 초급반이 124명
(72.9%), 중급반이 46명(27.1%)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이 78명(45.9%), 여학생이 92명(54.1%)이었다. 전공별로
는 인문사회계열이 79명(46.5%), 자연이공계열이 91명
(53.5%)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0) 
Variables Frequency(%)

English Level Beginner 124(72.9)
Intermediate 46(27.1)

Gender Male 78(45.9)
Female 92(54.1)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79(46.5)
Science & Engineering 91(53.5)

3.2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에 대한 학습자들
의 감정 결과

연구 가설 1.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응 표본 t 검정결과 대학 신입생들의 녹화 강의 수업
과 실시간 화상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학습자들의 교양 영어 녹화 강의 수업(59.3)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이 실시간 화상 수업(49.7)보다 평균 9.6정도 더 
높았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실시간 화상수업(33.7)이 
녹화 강의 수업(30.3)보다 평균 3.4정도 더 높았다.

감정별로 살펴보면 긍정의 감정은 녹화 강의가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편리하고(convenient)’(평균 3.7점 이
상), 더 ‘만족스럽고(satisfied)’(평균 3점 이상), 더 ‘재미
있다(fun)’(평균 2.3점 이상)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
의 감정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 녹화 강의 보다 더 ‘긴장되
고(nervous)’(2.6점 이상), 더 ‘피곤하고(tired)’(1.5점 이
상), 더 ‘귀찮지만(annoying)’(0.8점 이상), 녹화 강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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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게을러진다(lazy)’(1.5점 
이상)라고 응답하였다. 

Table 2. Freshmen’s academic emotions depending 
on pre-recorded lecture vs. real time online 
lecture                                               (N=170) 

Emotion M SD SE t p

Positive Pre-recorded 59.3 13.0 .99 6.49 < .01Realtime online 49.7 15.1 1.15

Negative Pre-recorded 30.3 12.6 .96 -2.5 .014Realtime online 33.7 12.9 .98

Comfortable Pre-recorded 9.2 2.9 .22 1.76 .080Realtime online 8.7 3.1 .23

Convenient Pre-recorded 11.4 2.8 .21 11.1 < .01Realtime online 7.7 3.5 .26

Fun Pre-recorded 10.4 3.1 .24 6.58 < .01Realtime online 8.1 3.3 .25

Satisfied Pre-recorded 11.6 2.8 .21 8.85 < .01Realtime online 8.6 3.4 .26

Alive Pre-recorded 8.7 3.2 .24 -.51 .606Realtime online 8.9 3.2 .24

Boring Pre-recorded 6.4 3.0 .23 -.57 .565Realtime online 6.6 2.8 .21

Annoying Pre-recorded 4.8 2.6 .20 -2.8 < .01Realtime online 5.6 2.8 .21

Tired Pre-recorded 4.6 2.7 .20 -4.6 < .01Realtime online 6.1 3.4 .26

Nervous Pre-recorded 4.6 2.8 .21 -7.6 < .01Realtime online 7.2 3.6 .27

Lazy Pre-recorded 6.0 3.3 .25 4.82 < .01Realtime online 4.5 2.5 .18

연구 가설 2.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초급 vs. 중
급)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학
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고(종속 변수: 학습감
정, 개체 내: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방식, 개체 간: 
수준), 그 결과는 Table 3부터 8과 같다. 

Table 3.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level & 
posi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7036.8 1 7036.8 37.9 < .01
teaching 

style*level 137.9 1 137.9 .74 .39

error 31175.7 168 185.6

Table 4.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level & 
posi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780600. 1 780600. 3750.4 < .01
Level 458.6 1 458.64 2.17 .141
error 35249.6 168 2090.8

Table 5. Estimated marginal means (level & positive) 
Level(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Beginner(124) 55.2 .92 Pre-recorded 59.1 1.13
Intermediate(46) 52.6 1.51 Realtime online 48.8 1.30

Table 3, 4, 5는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영어 수준별 
긍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그러나 수준 
간(between factor, 초급 vs. 중급)과 수준과 수업의 상호
작용(interaction effect)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대학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은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녹화 강의 수업(59.1)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48.8)보다 
평균 10.3점정도 더 높았다. 

Table 6, 7, 8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영어 수준별 
부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그러나 수준 
간(between factor, 초급 vs. 중급)과 수준과 수업의 상호
작용(interaction effect)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대학 신입생들의 부정의 감정은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실시간 화상 수업(33.9)에서 녹화 강의 수업(30.3)보다 평
균 3.6점정도 더 높았다.

Table 6.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level & 
nega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1557.3 1 1557.3 10.4 < .01
teaching 

style*level 689.1 1 689.1 4.6 .03

error 25269.2 168 150.4

Table 7.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level & 
nega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278070. 1 278070. 1613.6 < .01
Level 45.5 1 45.5 .264 .608
error 28951. 168 172.3

Table 8. Estimated marginal means(level & negative) 
Level(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Beginner(124) 33.0 1.04 Pre-recorded 30.3 .97
Intermediate(46) 31.1 .97 Realtime online 33.9 .96

연구 가설 3.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인문사회계열 vs. 
자연이공계열)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
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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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종속 변수: 
학습감정, 개체 내: 녹화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방식, 개
체 간: 전공). 그 결과는 Table 9, 10, 11과 같다. 

Table 9, 10, 11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전공별 긍
정의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온라
인 수업 유형(개체 내: 녹화 강의 vs. 실시간 화상 수업), 전
공(개체 간: 인문사회계열 vs. 자연이공계열), 수업 유형과 
전공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 .01). 자연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
(56.5)이 인문사회계열 신입생들의 긍정의 감정(52.2) 보
다 평균 4.3점정도 더 높았다. 또 자연이공계열의 녹화 강
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3)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4)보다 평균 9.9점정도 더 높았다.

반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전공별 부정적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는 두 수업방식 간에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수업 방법과 전공의 
상호작용 및 전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생략). 

Table 9.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major & 
posi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8369.8 1 8369.8 48.4 < .01
teaching 

style*major 2268.2 1 2268.2 13.1 < .01

error 29045.4 168 172.9

Table 10.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major 
& posi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1000168 1 1000168 4926.7 < .01
Major 1602.8 1 1602.8 7.90 < .01
error 34105.5 168 203.0

Table 11. Estimated marginal means (major & 
positive)

Major(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Humanities(79) 52.2 1.13 Pre-recorded 59.3 1.00
Science(61) 56.5 1.06 Realtime online 49.4 1.10

연구 가설 4. 대학 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라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종속 변수: 학습감정, 개체 내: 녹화 강의 수
업과 실시간 수업방식, 개체 간: 성별).  

먼저, 긍정의 감정에 대한 일반 선형 모형 분석 결과 
긍정의 감정에 대한 두 수업 유형과, 수업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남녀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생략). 

Table 12. Tests of within-subjects effects (gender 
& nega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Teaching style 861.7 1 861.7 5.64 .02
teaching 

style*gender 288.5 1 288.5 1.9 .17

error 25669.7 168 152.8

Table 13.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gender & negative)

source Type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Intercept 341861. 1 341861. 2097 < .01
Gender 1608.8 1 1608.8 9.87 < .01
error 27387.7 168 163.0

Table 14. Estimated marginal means (gender & 
negative) 

Gender(n) Mean Std.
error Teaching style Mean Std.error

Male(78) 29.6 1.02 Pre-recorded 30.2 .97
Female(92) 34.0 .94 Realtime online 33.4 .97

Table 12, 13, 14는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성별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일반 선형 모형으로 알아본 결과로, 
녹화 강의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 방식과 성별의 상호
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녀 간의 부정
적 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수
업 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34.0)이 남학생
의 부정 감정(29.6)보다 평균 4.4점정도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4년제 B사립 대학교에서 
2020년도 교양영어 수업을 1학기에는 녹화 강의로, 그리
고 2학기에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수강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감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영어 과목의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이 다른 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
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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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7)보다 
평균 9.6정도 높았다. 감정별 순위를 보면, 긍정의 감정에
서 녹화 강의 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더 ‘편리하
고’(3.7점 차이), 더 ‘만족하며’(3점 차이), 더 ‘재미있다’ 
(2.3점 차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의 감정에서는 실시
간 화상 수업이 녹화 강의 수업보다 더 ‘긴장되며’(2.6점 
차이), 더 ‘피곤하고’(1.5점 차이), 더 ‘귀찮지만’(0.8점 차
이), 녹화 강의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 보다 더 ‘게을러
진다’(1.5점 차이)는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감정을 비교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
구결과[6-8]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참고하면 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유형에서 녹화 강의 수업을 선호한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신입생의 영어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
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p < 
.01),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과 관계없이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1)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
의 감정(48.8)보다 평균 10.3점정도 높았다. 반면, 부정의 
감정은 수준과 상관없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부정의 
감정(33.9)이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부정의 감정(30.3)보
다 평균 3.6점정도 더 높았다.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른 
온라인 학습 유형의 선호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었지
만, 영어 수준에 따른 학습 감정을 조사한 선행연구[5]에
서는 초급반이 중급반 보다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이 
모두 높게 나왔다. 따라서 영어 수준에 따른 학습 감정의 
차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
고 이러한 감정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입생의 전공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p < .01), 부정의 감정
에서는 전공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 보면 자
연과학계열의 긍정의 감정(56.5)이 인문사회계열의 긍정
의 감정(52.2)보다 평균 4.3점정도 더 높았다. 또 자연이
공계열의 녹화 강의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59.3)이 실
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49.4)보다 평균 9.9
점정도 더 높았다. 한편, 전공에 따른 학습감정을 조사한 
선행 연구[1]에서는 인문계열학습자가 자연계열 학습자 
보다 부정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다른 선행 연구
[4]에서는 인문계열 학습자가 자연계열 학습자 보다 긍정

의 감정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부정의 감정
은 자연계열 학습자가 인문계열 학습자 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왔다. 이와 같이 전공에 따른 학습 감정은 연구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연구 집단
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 신입생의 성별에 따라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감정이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긍정의 감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정의 감정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수업 유형과 
무관하게 여학생의 부정 감정(34.0)이 남학생의 부정 감
정(29.6)보다 평균 4.4점정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두 편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3-4]. 성별 간 다른 학
습 감정은 교수자의 학습지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은 온라인 수
업 유형(녹화 강의 vs. 실시간 화상 수업)에 따라 교양 영
어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
에서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는 영어수준, 전공,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B대학 신입생의 약 10%정도의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
가 있다. 또 심층 면접을 통해 특정 학습 감정에 대한 이
유나 원인 등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본 연
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른 대학신입생들
의 학습감정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
면 코로나 이후 교육 방법이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돌
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B대학은 2022년 1학
기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공식 전환되었지만 실제로는 대
면과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도 요구되고 활용되
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감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자의 감정이 달라지고, 학습 감정은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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